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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of Nurses

김향미*, 박미라**

Kim Hyang Mi*, Park Meera**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163명이며, 자료수집은 2024년 3월28부터 4

월20일까지 온라인(Google)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BTI

선호지표는 내향형(I), 감각형(S), 감정형(F), 판단형(J)이 많았다. MBTI의 4가지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이 가장 많

았고 MBTI의 4가지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J형이,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에서는 ISFJ형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

서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효능감과 마음챙김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MBTI

유형에 따른 각 변수는 사후분석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력은 43.6 %였다. 마음챙김은 직무만족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

과 영향이 없게 나타나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개발과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직무만족도, 마음챙김,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BTI type of nur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3 nurse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8 to April 20, 2024 through online 
(Google) questionnaires. MBTI preference indices were introvert type (I), sensory type (S), emotional type (F), 
and judgment type (J). In MBTI's four psychological function types, SF type was the most, SJ type was the 
most in MBTI's four psychological temperament types, and ISFJ type was the most in MBTI's 16 personality 
types. In this study, job satisfac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and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were job stress and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3.6%.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ess management and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s and verify them.

Key words :  Job Satisfaction, Mindfulness, Nurses, occupational stres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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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사는 병원 경영에 있어 목표 달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집단이며[1], 또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간호사 본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을 갖는 것이 간

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2].

직무만족은 환경 요인, 직무적 요인, 개인 특성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중 환경 요인과 직무적 요

인은 관리 등을 통한 통제 및 수정이 가능하나, 개인적

특성 요인은 비획일적이므로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가

어렵다[3]. 개인적 특성의 인간관계를 맺는 양상이나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4], 개인의 특성

이 환경과 잘 부합될수록 구성원의 수행 정도가 높아지

고 조직에 만족하며 스트레스도 덜 느낀다[3].

개인이 어떤 정신기능을 선호하는가에 관한 심리기

능유형과 인간이 지닌 유전적․생물학적 측면인 심리

기질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높은 영향력

을 갖는다[5]. MBTI는 인간심리유형론을 기반으로 만

들어진 검사이며, 선호하는 성격유형뿐만 아니라, 개인

이 사용하는 정신기능과 기질적 유형에 따른 성격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체방식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 많은 시간을 직접 대면

하고, 병원 내 여러 부서와 상호작용하며 대인관계를

맺는 상황이 많으며, 환자 회복을 위해 다학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

고되어 있다[6].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직무스트

레스는 대인관계가 많은 다른 집단보다 높다고 보고하

였다[7].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능

력과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8], 직무만족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9] 이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은 간호행위를 할 때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있으며, 자

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간호수행을 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 수행을 잘하

게 한다[10]. 이 들 관계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인 마

음챙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마음챙김은 의

도적으로 심신을 관찰하고, 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서 지능의 요소와 관련

된 주의력 증진, 감정이입, 공감,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

계,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1].

선행연구에서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가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감소, 자기효능감 증진과 관계가 있으며[12],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긴장을 감소시

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13], 직무만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추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직무

스트레스[2,9,14] 자기효능감[2,10]과 관련된 연구가 많

았다. 간호사의 MBTI에 대한 선행연구는 15-20년 전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1,4,15,16], 최근 10년 이내 연구

는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17-19] 간호

사 대상 연구는 소수였고[20, 21], 간호사의 MBTI 유형

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확인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

레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확

인하고,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모색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수

는 G*power version 3.1.3 program을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기준으로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

력 .80으로 하였으며, 예측 변수의 19개를 기준으로 하

여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153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9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중복 참여

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하고 16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114문항으로, MBT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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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유형 16문항, 직무스트레스 24문항, 자기효능감 37문

항, 마음챙김 20문항, 직무만족도 33문항이었다.

1) MBTI성격유형

MBTI 성격유형은 Myers와 Briggs가 개발하고 Kim

과 Shim [22]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성인용 MBTI

GS형 자기채점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MBTI는 총 95문

항으로구성되어있다. MBTI는 선호지표 Extroversion-

Introversion (EI;외향-내향), 인식기능 Sensing- iNtuition

(SN; 감각-직관), 판단기능 Thinking-Feeling (TF; 사

고-감정), 그리고 생활양식 Judgment- Perception (JP;

판단-인식)인 4가지 지표로 분류하였다. 심리기능은 4

가지 유형(ST, SF, NT와 NF)으로. 심리기질은 4가지

유형(SJ, SP, NT와 NF)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MBTI 선호지표, 심리기능 유형과 심리기질 유형의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보았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Jang등 [23]이 고안한 직무스트레스

단축형(KOSS-LF)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4문

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

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며, 일부 문항을 역변환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것을 의미한다. Jang등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으

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Cheraghi 등이 개발한 임상 간호활동

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Jung [24]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7문항으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Jung

[24]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8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Cronbach's α값은 .97로 나타났다.

4)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Park [25]이 위빠사나의 명상이론을 중심

으로 탈중심주의, 비판단적수용, 현재자각, 주의집중의

내용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

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측정후 문항을 역변환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5)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은 Lee [26]이 개발한 임상간호사 직무만족

측정도구(Job Satisfaction Scale for Clinical Nurses

[JSS-CN])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방법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시작 전

각 기관에 메일을 보낸 후 답을 준 기관에 URL을 보내

어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

여한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 절차, 방법, 예상되

는 위험 및 이익, 동의 철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

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였다. 설

문조사는 온라인(Google)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24년 3월28부터 2024년 4월20일까지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27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결과에대한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다. 대상

자의 MBTI 성격유형은 서술통계, 각 변수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의 차이는 t-r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로

측정하였다.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하였다.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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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MBTI 성격유형)

대상자의 MBTI 유형에 따른 선호지표의 경우 에너

지지향성(E/I)에서는 내향형(I)이 66.3%로 외향형(E)

33.7%보다 많았고, 정보인식방법(S/N)에서는 감각형(S)

이 66.3%로 직관형(N) 33.7%보다 많았다. 의사결정과

정(T/F)에서는 감정형(F)이 70.6%로 사고형(T) 29.4%

보다 많았고, 환경수용태도(J/P)에서는 판단형(J)이

58.9%로 인식형(P) 41.1%보다 많았다. 심리기능유형에

서 SF형(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이 45.4%로 가장

많았고, ST형 20.9%, NF형 25.2%, NT형 8.6%의 순으

로 나타났다.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J형(보호자적 기질)

이 41.1%로 가장 많았고, SP형(감각적이면서 개방적인

유형) 25.2%, NF형 25.2%, NT형 8.6%의 순으로 나타

났다.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ISFJ형이

17.2% 로 가장 많았고, INFJ, ISFP형 12.3%, ESFJ형

10.4%, ISTJ형 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INTJ형은

1.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Table 1].

2. 연구 변수의 기술적 통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2.35±0.31점(4점만점)

이며, 자기효능감 점수는 3.74±0.47점(5점 만점)이며,

마음챙김 점수는 4.21±0.57점(5점 만점)이며, 직무만족

도 점수는 3.58±0.55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Variables Min Max Mean±SD

Job stress* 1.29 3.21 2.35±0.31

Self-Efficacy 2.35 5.00 3.74±0.47

Mindfulness* 2.30 5.00 4.21±0.57

Job Satisfaction 2.06 5.00 3.58±0.55

표 2. 간호사의 MBTI 성격유형에따른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마음챙김, 직무만족도 정도
Table 2. Job Stress,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of Nurses (n=163)

3. 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마음챙김, 직무만족도 차이

직무스트레스는 대상자의 MBTI 유형에 따른 선호지

표 중 JP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2.37 p=.019), 심리기질유형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

었다(F=4.10 p=.008). 자기효능감은심리기질유형에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2.98 p=.033),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4 p=.005).

마음챙김과 직무만족도는 대상자의 MBTI 유형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 직무만족도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는자기효능감(r= -.368, p<.001), 직무만

족도(r=-.581,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가지며자기효

능감은 직무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506, p<.001)가

있으며, 마음챙김은직무만족도와정적상관관계가있었

다(r=.196 p=.012).[Table 4].

Variables Categories n %

Preference of MBTI

EI
E 55 33.7
I 108 66.3

SN
S 108 66.3
N 55 33.7

TF
T 48 29.4
F 115 70.6

JP
J 96 58.9
P 67 41.1

Function of MBTI

ST 34 20.9
SF 74 45.4
NF 41 25.2
NT 14 8.6

Temperament of MBTI

SJ 67 41.1
SP 41 25.2
NF 41 25.2
NT 14 8.6

Type of MBTI

ESTJ 9 5.5
ESTP 4 2.5
ESFJ 17 10.4
ESFP 9 5.5
ENTJ 6 3.7
ENFP 10 6.1
ISTJ 13 8.0
ISTP 8 4.9
ISFJ 28 17.2
ISFP 20 12.3
INTJ 3 1.8
INTP 5 3.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MBTI personality type of
participants MBTI) (n= 163 )

INFJ 20 12.3
INFP 11 6.7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E, extroversion(외향성);

I,introversion(내향성); S, sensing(감지); N, iNtuition(직감);

T,thinking(생각); F, feeling(느낌); J, judgꠓment(판단); P,

perception(인식,지각).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5, pp.173-180, Sept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77 -

Variables Categories
Job Stress Self-Efficacy Mindfulness Job Satisfaction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Scheffé

Preferenc
e
of MBTI

EI
E 2.30±0.33 -1.72

(.88)

3.83±0.54 1.65

(.100)

4.24±0.62 0.50

(.620)

3.69±0.58 1.78

(.077)I 2.38±0.30 3.70±0.42 4.20±0.54 3.52±0.54

SN
S 2.34±0.31 -.83

(.410)

3.73±0.47 -.64

(.523)

4.25±0.56 1.07

(.288)

3.60±0.53 .64

(.524)N 2.38±0.31 3.78±0.46 4.15±0.58 3.54±0.61

TF
T 2.39±0.33 1.03

(.304)

3.69±0.58 -.75

(.454)

4.20±0.60 -.12

(.902)

3.48±0.64 -1.28

(.204)F 2.34.±0.30 3.76±0.41 4.22±0.55 3.62±0.51

JP
J 2.40±0.28 -2.37

(.019)

3.69±0.45 1.90

(.060)

4.27±0.51 -1.47

(.144)

3.58±0.52 -.15

(.884)P 2.29±0.34 3.83±0.48 4.14±0.64 3.57±0.60

Function
of MBTI

ST 2.35±0.36
1.28

(.282)

3.75±0.55
1.42

(.238)

4.20±0.65
.61

(.610)

3.54±0.66
1.08

(.358)
SF 2.34±0.29 3.72±0.44 4.27±0.52 3.62±0.46
NF 2.33±0.32 3.85±0.35 4.12±0.60 3.61±0.61
NT 2.51±0.23 3.57±0.65 4.22±0.51 3.34±0.59

Tempera
ment
of MBTI

SJ 2.41±0.30
4.10

(.008)

3.65±0.45
2.98

(.033)

4.25±0.53
.75

(.524)

3.57±0.55
1.04

(.375)
SP 2.23±0.31 3.85±0.49 4.18±0.60 3.64±0.50
NF 2.34±0.32 3.85±0.35 4.12±0.60 3.61±0.61
NT 2.51±0.23 3.57±0.65 4.22±0.51 3.34±0..59

Type
of MBTI

ESTJ 2.45±0.45

1.65

(.077)

3.66±0.63

2.44

(.005)

4.48±0.48

.507

(.918)

3.46±0.70

1.44

(.149)

ESTP 2.06±0.45 4.20±0.94 4.10±0.65 3.83±0.72
ESFJ 2.38±0.23 3.72±0.33 4.30±0.58 3.57±0.41
ESFP 2.06±0.26 4.11±0.48 4.22±0.47 4.06±0.43
ENTJ 2.41±0.16 3.39±0.53 4.24±0.74 3.49±0.63
ENFP 2.25±0.29 4.01±0.47 4.01±0.87 3.81±0.68
ISTJ 2.38±0.29 3.68±0.44 4.18±0.63 3.60±0.73
ISTP 2.30±0.24 3.73±0.35 3.96±0.82 3.40±0.51
ISFJ 2.41±0.29 3.60±0.47 4.26±0.49 3.60±0.50
ISFP 2.32±0.30 3.70±0.37 4.27±0.57 3.51±0.37
INTJ 2.60±0.27 4.30±0.59 4.28±0.43 3.45±0.59
INTP 2.58±0.29 3.34±0.57 4.16±0.22 3.10±0.60
INFJ 2.36±0.23 3.79±0.30 4.21±0.35 3.67±0.43
INFP 2.39±0.46 3.80±0.30 4.05±0.70 3.31±0.75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E, extroversion(외향성); I, introversion(내향성); S, sensing(감지); N, iNtuition(직감); T, thinking

(생각); F, feeling(느낌); J, judgꠓment(판단); P, perception(인식,지각).

*p<0.05, Scheffé.

표 3. 간호사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마음챙김, 직무만족도
Table 3. Job Stress,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of Nurses (n=163 )

Variables
Job Stress Self

-Efficacy Mindfulness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Job Stress 1
Self
-Efficacy

-.368
(<.001) 1

Mindfulnes
s

-.133
(.090)

-.107
(.173) 1

Job
Satisfaction

-.581
(<.001)

.506
(<.001)

.196
(.012)

1

*p=.05, .000=<.001.

표 4.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및 마음챙김, 직무만족도 간의 상
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Job Satisfaction (n=163 )

Variables
Unstandadize
d coefficient Standadized

B SE β t p
(Constant)
Job Stress -.798 .114 -.446 -6.999 <.001
Self-Efficacy .393 .075 .331 5.211 <.001
Mindfulness .099 .058 .101 1.691 0.93

Durbin-Watson= 2.130 , VIF=1.022∼1.168 Tolerance=.856

∼.978 , Adjust R2= 43.6 (F= 42.820 P=.<.001)

표 5.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마음챙김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Job Satisfaction (n=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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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

Durvin-Watson 값은 2.130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 간

자기 상관은 없었고, 공차한계는 .856∼ .978으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2∼1.168으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

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β=-.446, p<.001)였고, 그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β=.331, p<.001)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3.6 %였다(F= 42.820, p<.001)[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MBTI 성향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중 ISFJ형이 가장 많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Kwon [27]의 연구에서도 간호직

에서 ISFJ형이 많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는 과거에는 신체의 완치를 위주로 하는 간호가 중점이

어서 판단형인 T형이 많았으나, 현재는 신체적, 심리적,

전인 간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감정형인 F형

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한다[27].

또한 MBTI의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이 많았고,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J형(보

호자적 기질)이 많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Kwon[15]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

선을 다하고자 하며, 인간을 사랑하며 간호처치를 시행

하는 간호사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생각되

며, 질서와 조직적인 것을 추구하며 모호한 것을 싫어

하는 SJ형은 철저함을 추구하는 간호업무에서 강한 인

내심과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간호사에게 적합하며 많

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 유추된다[15].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다른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우나 Gong [9] 연구에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업무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직무스

트레스를 겪게 되면서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간호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킬 방안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Gong [9]과 Kim [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

구[48]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달성을 위

해 많은 노력을 하므로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므

로,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유추된

다.

마음챙김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음챙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없어 비교가 제한적이지만, Kim

[10]은 마음챙김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자임에 비해, Kim [10]의 연구는

일개 지방의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이었으며 대상

자의 대부분이 30대 이하로 일부 연령층에 편중되어,

대상자의 연령층에 대한 차이로 보이며[14]. 20-30대의

경우 직업에 대한 목표와 그를 이루기 위한 행위가 우

선이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여유와 마음챙

김에 대한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많이 없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

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β=-.446, p<.001)와 자기효능감(β=.331, p<.001)

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Yang과 Jung [2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Yi와 Cho

[2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현재 간

호업무는 여러 행정업무 및 병원규칙에 대한 업무, 다

양한 대상자와의 대인관계, 직무순환, 업무 과다,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인력 부족상황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28] 최근 발생한 COVID-19

등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힘들었다. 힘든 상황에 따

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 전문적 지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의 보상이

전무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29].

또한 간호업무에 있어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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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MBTI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직무만족에 영향 요

인인 직무스트레스와 MBTI 유형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MBTI를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MBTI 성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MBTI와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MBTI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을 파악한 후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MBTI 선호지표는 내향형(I), 감각

형(S), 감정형(F), 판단형(J) 많았다. 심리기능유형에서

SF형이 많았고, 심리기질유형에서는 SJ형이 많았다.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에서는 ISFJ형이 가장 많았

다. 과거에는 ST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SF형이 많이

나타났다. MBTI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

며,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

트레스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의 제한점들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본

을 구하였으나 163명의 자료만을 확보하여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어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 개개인의 개별적

성격 특성과 직무만족과의 직접적인 영향정도를 확인

하기 어려우나, 직무만족도와 관련 있는 직무스트레스

와의 관련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근무부서를

결정 및 업무 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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